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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해 명 자 료
(’16.11.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최순실 단골병원 지원 청와대가 요청

(KBS 9시 뉴스, JTBC 인터넷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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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주형환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15
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공개
하였는 바, 이는 관련 특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주형환 장관은 청와대 개입(지시, 압력 등)에 따라 R&D를
지원했다고 답변한 바 없음. 따라서 특혜 의혹을 인정했다는
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
ㅇ 실제 답변 내용은 “R&D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
R&D 사업과 관련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, 당시
산업부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
전문가들이 내용을 듣고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
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”임

□ 통상 산업부는 R&D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
오는 민원에 대해 최대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, 기술적인 사항에
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
관리원에 전달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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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달 이후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하에 산․학․연 민간

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

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

□ 동 건의 경우에도 산업부는 청와대의 사업안내 요청에 따라

관련 내용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하고,

ㅇ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선정

평가위원회 등 일련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절차를 진행해

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음

※ 문의 :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정 권 팀 장(044-203-4255)

권기만 사무관(044-203-42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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